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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·감리 등 용역배상손해보험 상품개발

保險開發院(원장 朴性昱)은 設計·監理등 用役業者를 보호하고 業務遂

行과 관련된 直接的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발주청에 보상해야하는 배상

책임을 담보하는 「設計·監理 등 用役賠償損害保險」을 개발하였다 .

설계·감리등 용역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장수요는 1994년 성수대

교 붕괴사고,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당산대교의 철거 및

재시공 등에 따라 증대되었으며, 1997년 의원입법형식으로 건설기술관리

법이 개정되어 1998년 7월에 손해배상보증제도가 도입되어 엔지니어링

공제조합에서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.

그러나 보증형태로 판매되고 있던 설계·감리 공제상품이 발주청의 손

해만을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 건설기술관리법

이 개정(2001.1.16, 법률 제6369호, 2002년 1월 1일 시행)되어 보험

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를 발주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설계·감리 등 용

역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.

이에 맞춰 보험개발원은 배상책임보험의 형태로 보험상품을 개발함으로

써 발주청의 손해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손해까지 배상이 가능해졌고 보험상

품의 운영기관이 공제조합에서 민영보험까지 확대되어 경쟁촉진을 통한 서

비스개선이 기대되며, 보험료 규모는 연간 약 90억∼100억원으로 예측된다.


